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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엘상 1

·사무엘서는 ‘여호와의 이름’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에 의해 주전 930년 이
후에 기록된 책이다. 
·이 책은 모세,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한 신정체제에서 이제 사울왕이나 다
윗왕과 같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군주들을 통한 왕정체제로의 전환을 다루
고 있다. 

(삼상1:2,6)
·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다. 남편의 첩인 브닌나까지 괴롭힌다. 
·남편 엘가나에게 고자질하면 되지만 한나는 남편에게 하소연도 안한다. 
(삼상1:14)
·제사장은 좀 나을까 싶은데 엘리 제사장은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포
도주 끊으라고 한다. 한나는 그런 제사장 한테도 원망 안한다.  
·한나가 아이 못 낳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셔서 였다는 
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나는 자신의 문제 앞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.  
(삼상1:10)
·대신에 한나는 여호와께 나간다. 문제 터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
그 문제 들고 가야한다. 삶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. 
·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엑스트라까지 다 준비하신 프로그램들을 엑스
트라하고 싸운다고 풀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.  
(삼상1:11,28)
·한나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있다. 한나는 아이
를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결국 사무엘을 낳은 후 서원대로 
여호와께 드린다. 
·오늘날 성도의 삶에 태가 닫아지는 일이 있는 이유도 사무엘처럼 세상의 구
원자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. 그 목적 부분에서 움직이면 의외로 문
제가 쉽게 풀리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.(엡6:11)  *남북갈등, 경제위기 등  
(삼상2:28; 3:19,20)
·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아이가 되었다.  
·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. 이것도 
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. 

·시간 다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입장
에서 상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   
(삼상4:3)    
·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 대책을 여호와의 언약궤
를 가져오는 것으로 삼았다.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
찢고 나오는 것이 해결의 열쇠였다. 봉사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
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면 실패다. 
(삼상7:5)
·반면 사무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건다.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을 
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한다. 미스바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였다. 
(삼상9:1,2,4)
·베냐민 지파 기스의 집안에 일이 터졌다. 암나귀가 없어진 것이다. 사울과 
사환을 보내 온 베냐민 땅을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. 이럴 때 원
망이 나온다. ‘나귀 간수 잘하지 정신 안 차려서 그랬다’고 한다.  
(삼상9:15,16,20)
·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고, 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. 사
울이 사무엘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. 사울이 
사무엘 만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후 암나귀는 찾아졌다.  
·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,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
않으면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.   *일본단기 선교 중 아이 잃어버린 사건
(삼상10:6,7)
·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매 사울이 예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
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.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오직 하
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.  
(삼상11:2; 14:52)
·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
찌를 수 있었지만 나중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을 때 힘센 사람
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. 
(삼상15:17,22)
·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
신 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.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결과를 원하시
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. *순종이 제사보다 낳다   


